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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학번이던 내게 2002 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의 기억은 가슴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있다. 한일관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다. 그리고 20 여 년. 2012 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의 반발부터 2018 년 강제징용 문제, 2019 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불매운동까지. 한일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관계, 혹은 악순환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이다. 

 

지금의 10 대와 20 대에게 한일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길게는 10 년 이상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한일 관계는 어쩌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양국이 서로 마음을 닫았지만 일본에서는 K 팝과 K 뷰티가 유행하고 ‘사랑의 

불시착’,‘이태원클라쓰’ 같은 K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는 ‘귀멸의 칼날’과 

‘슬램덩크’가 극장가를 휩쓸었다. 

 

비행기로 2 시간이면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지만 역사 문제로 얽힌 양국 

관계는 조금은 껄끄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한일 갈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간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보여준 적대감을 떠올려보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정치적 성향과 이데올로기적 대립, 동경과 선망,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덤덤하게 일본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 사이. 이른바 ‘낀 

세대’인 나는 양쪽의 시선이 이해되는 동시에 또 이 간극이 낯설다. 한일관계의 좋았던 시절을 



 

 

머리로는 이해시키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기는 쉽지 않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그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달 16 일,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간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걸 

제외하고, 온전한 양자 회담을 위해 정상이 준비하고 만나는 것은 12 년 만이다. 3 월 6 일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한 후 열흘 만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며 채워야 할 부분은 많지만, 한국의 결단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해결해가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그래서 양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극도로 악화되었던 한일관계를 떠올리면, 양국 정상의 친근한 모습은 다소 낯설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력과 화합의 관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였으면 한다. 서로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에서 미래를 잇는 

만남이 되기를 희망한다. 

 

12 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에 국내외의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해 온 ‘미래 세대’들이 있다. 양국이 반목과 불신으로 서로 으르렁거렸다면 양 정상은 

이제 두 국가가 어떻게 화해하고 함께해 나갈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다음 세대가 이어갈 한일관계는 조금은 더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더 따뜻한 말로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 그 시작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면 한다. 

 

 

* 본 글은 3 월 15 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